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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어제 밤새도록 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드레싱때도 문자를 못 읽어 가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무튼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직을 설 때도 무언가 몸 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거나 체중관리에 실패하면 장대한 제 조기은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계속 항우울제 하나를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먹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었을때와 먹지 않았을때의 반응이 좀 많이 다르네요. 장기적인 가족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계속 먹어야겠습니다. 

투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인지라, 들어올 예정인 투자금을 어디에 넣어야 할 지 하루종일 고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지만 않았다면 나았을텐데 그러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인 1,384.06원에서 20원만 떨어지면 미국에 넣을 생각입니다. 물론 주식투자를 위해 넣었던 돈은 당연히 주식으로 가고, 채권투자에 들어갔던 돈은 당연히 채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채권 총 투자금에서 나온 이자와 분배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투자원금을 5년만 그대로 방치하면 단리로 12%의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천 만원을 그대로 5년 두면 880만원이 된다는 말이네요. 

음... 역시 채권에서 나온 돈은 채권에 넣고, 주식에서 나온 돈은 주식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산의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지요. 

채권투자로 정해진 돈은 미국 채권으로 들어간다. 
채권에서 나온 돈은 다시 약간의 돈을 붙여서(ETF 매수단위가 있으니까) 채권에 재투자한다. 

주식투자로 정해진 돈은 미국 주식으로 들어간다. 
주식에서 나온 돈은 다시 약간의 돈을 붙여서(ETF 매수단위가 있으니까) 주식에 재투자한다. 

역시 이게 가장 알기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능한한 다른 것 모두 신경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돌려야겠습니다. 

물론 심심합니다. 지금까지는 장내/외 채권을 사기 위해 많은 머리를 굴렸는데, 그 돈이 전부 ETF로 쏟아져 들어가면 할 것이 없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전문 투자쟁이들이 알아서 돈을 굴려주니까요. 뭐 심심한 만큼 다른 것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심심하니 무얼할까 두리번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푼돈 가지고 월이표나 주는 자잘한 채권을 사고 팔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놀이동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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